
캅토프릴 고성장속“과열"
데이비스 특허 만료따라 … 1 0개기업 품목허가 신청

혈압강하제로 쓰이는 캅토프릴 제품 시장이 매년 5 0 %가 넘는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구

주제약 등 1 0개 기업들이 무더기로 품목허가 등록을 신청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.

현재까지 캅토프릴 품목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구주제약을 비롯, 근화제약·동성제약·한영약품·명

인제약·삼화제약·신풍제약·참제약·한국U C B·한서약품 등 1 0개로 나타났다.

이들 기업들은 데이비스제약의 제법특허가 9 2년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데이비스제약·보령제약이 시

장을 분할·과점하면서 상당한 고성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앞다퉈 시장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

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이 시장이 상당수의 미개척 병원들이 아직까지 상존해 있고 고혈압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

비춰볼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.

데이비스제약은 이처럼 캅토프릴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또다른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

A C E억제제인 F o s i n o p r i l쪽으로 주력업종을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캅토프릴의 시장규모는 1 0 0억원 정도로써 9 3년 경우 보령제약이 5 1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9 2년( 3 1

억원)대비 65% 신장했으며 데이비스제약은 9 3년 4 9억원을 기록, 92년( 3 7억원)대비 32% 증가했다.

캅토프릴은 현재 보령제약에서는「카포텐」이라는 상품명으로 데이비스제약에서는「카프릴」로 판매

하고 있다.

이외 A C E억제제는 9종 정도가 있는데 e n a l a p r i l만이 특허가 만료돼 중외제약 등 2 0여기업에서 생산

하고 있다.

한편 캅토프릴원료는 9 3년 기준 3 0억 정도의 시장규모를 나타냈는데 보령제약이 6 6 0㎏( 2 0억원)을 생

산, 이중2 0㎏( 6억원)정도를 파키스탄·대만 등에 로얄티를 받으며 수출했다.

보령제약은 앞으로 수출을 더욱 늘릴 계획인데 현재 중국·러시아·동구 등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

으로 알려졌다.

데이비스제약은 9 2년 세계적 기업인 미국 스퀴브와의 합자 관계를 청산함에 따라 사세가 크게 위축,

9 3년 9억8 0 0 0만원의 생산실적을 기록, 92년( 2 8억원)대비 65% 감소했다.

데이비스제약은 1 9 9 1 ~ 9 2년 생산액의 1~2% 정도를 수출했을뿐 9 3년부터는 수출이 전무한 상태이

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6 / 6 >

캅토프릴제품 판매실적 (단위 : 억원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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